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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정서⋅부모⋅사회⋅환경적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자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아버지가 한국인인 다문화청소년 1,146명을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7차 자료에서 추출해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했다. 연구결과는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개인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사회⋅환경적 요인인 학교생활적응 및 다문화 수용이 진로미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요인으로 우울증과 부모요인인 방임이 진로미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하지만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연구결과

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미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로미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키워드 : 다문화청소년, 진로미결정,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dividual, emotional, parent,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on career decision-making in multicultural youth. To this end, 1,146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 were enrolled in high school and whose fathers were Korean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analysis as data for the 7th year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MCAPS). 

As a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which was an individual factor,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which are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positive effect 

career decision-making. Second,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as an emotional factor and neglect as 

a parent factor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stress as an individual factor,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as a parent factor did not affect 

career decision-making.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d basic data on how to 

deal with each factor and prevent multicultural youths from wandering in advance without deciding 

their career paths.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Decision Making, Individual Factors, Emotion Factors, 

Parents' Factors,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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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 세계는 급격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사회구

성원의 언어⋅문화⋅사회적 배경 측면이 다양성을 인

정하고 서로 공존하는 체계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국제결혼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급격

히 증가하였고 이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2000년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학령기를 맞게 되

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20179년보다 2020년 

7.4% 증가하여 147,378명을 차지한다[1]. 여성가족부

[2] 조사결과에 의하면, 만 13세 이상 다문화 청소년들

은 진로, 진학 및 직업(직업 선택, 보수 등)에 대한 고민

이 25.3%로 나타났고, 진로․진학․취업에 대한 고민이 

48.2%로 대략 1.9배 정도 더 늘어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진로의식발달에 영향을 미치

게 되는데 진로의식발달은 진로미결정, 진로관여성, 진

로독립성, 진로성향성, 진로타협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3,4]. 진로미결정이란 선호하는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못한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아직 결정하기가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

달, 사회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수반되는 다양한 변인들 

중 어떤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

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

정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

양한 체계들의 구조와 환경을 분석하고 그들과 환경체

계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유발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

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생태체계인 개인, 정서, 부모, 

사회환경 요인에 입각하여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밝혀내고 진로미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은 비다문화청소

년과 다른 외모와 언어이해력의 부족으로 친구 관계에

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 및 자신에 대한 만족도 등이 많이 저하될 것이다. 이

는 다문화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져 사회

적 위축감과 고립감을 겪게 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진로

미결정에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자아

존중감은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견

해로써 다른 사람과 자신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원동력

이고[5] 자신의 행동과 이상적 자기의 일치정도를 분석

하여 얻어지는 자기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으로[6] 

행동의 중요 결정요인이다. 학업우수 여학생의 진로장

벽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면 진

로장벽인 진로미결정이 낮춰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7].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 사이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자아존중감과 진

로미결정(진로장벽)은 부적인 상관관계 및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8]. 자아존중감은 다문

화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변수와 

반응변수로 활용되었고 원만한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

한다[9,10]. 즉,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미결정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높

은 자아존중감은 이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

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현재의 고민이나 걱정거리 등이 

스트레스를 촉발하고 진로미결정 상태를 지속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고, 현재 겪고 있는 걱정거리 및 고민과관

련이 있다. 또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사

람마다 받아들이는 강도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차이를 

발생하며, 때론 어떤 사람에게는 막대한 부적응을 낳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11]하여 자

신의 발전 기회로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

문화 청소년은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 성적이 낮고 대학

진학이나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

어 최종적으로 진로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진로

미결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성취 및 학업적응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

럼 스트레스는 진로미결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으며, 이후 다문화 청소년의 직업 선택에도 부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관련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서요인인 우울감은 진로미결정에 개인요

인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이다. 우울감은 일상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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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변화이지만, 

이런 기분 상태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은 슬픔, 외로움, 죽

음, 무관심과 무흥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의

식을 유발하기도 한다[12]. 우울감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연구한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정서적 변인인 우

울감은 진로발달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고 진로미결

정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

의 심리적⋅성격 특성들이 진로미결정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보았다. 이처럼 청소년의 우울감은 사회적 지

원과 자기통제력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 중 부모

의 방임은 자녀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요인으로 

알려져 왔고[13],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등 가정의 배

경 변인에 따라 자녀와 소통의 부재를 일으키면 진로결

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14], 반면에 외국인 어머

니가 한국어를 획득하여 자녀와 자주 학교생활이나 진

로에 관한 대화를 하게 되면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부모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방임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

이다. 이처럼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부모

요인도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

용함을 볼 수 있었다. 이와함께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

정에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환경요인도 빠질 수가 없다. 

사회환경요인인 학교생활적응과 다문화수용성에 대

한 연구도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먼저 다문화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포기하는 학

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교생활에서 언어, 또

래관계, 낮은 학업성적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

활만족과 진로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조절효

과를 본 연구결과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할수록 진로미

결정성이 줄어 든다고 하며[17], 학교생활적응의 중요

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

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미결정을 연구한 결과는 미미

함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개인요인인 자아존

중감과 스트레스, 정서요인인 우울감, 부모요인인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방임 및 사회환경요인인 학교생활적

응과 다문화수용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함을 볼 있

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인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진로미결정을 살펴보지 않고 주로 청

소년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도 등에 관한 연구

를 주로 다루어져 왔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형성이 중

요한 발달과업이며, 이 과업이 미성숙하면 이후 성장발

달에 혼란을 겪게 되며, 미래의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우리 문화와 언어, 학업 적

응이 낮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정은 발달과업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다

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와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를 검증하여 그들의 진로발달 

정책과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요인(자아존중감, 

스트레스)은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요인(우울감)은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요인(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임)은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4]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환경요인(학교생

활적응, 다문화 수용성)은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문화청소

년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개인요인, 정서

요인, 부모요인, 사회환경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

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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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Model

2.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MCAPS) 7차년도 자료

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인 다문화 

청소년 1,146명을 분석대상자로 추출하였다. 분석방법

은 SPSS WIN23.0을 이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

요인(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정서요인(우울감), 부모요

인(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임), 사회환경요인(학교생활

적응, 다문화 수용성)이 진로미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2.3 측정변수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정서요인

인 우울감, 부모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방임, 사

회환경요인인 학교생활적응과 다문화 수용성 및 진로

태도 변수로 구성하였다. 우울감, 진로태도 및 삶의 만

족도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생

활적응 변수 문항만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2.3.1 진로미결정

진로미결정 척도는 Lim & Han[18]이 개발한 문항 

중 4문항을 발췌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였다. 질문문항 중 ‘나는 진로에 대해 확실

한 결정을 해 놓았다’와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

단 학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문항은 역변환하였다. 진

로미결정 값이 높을수록 향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불명확한 결정 태도를 취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미결정 변수의 Chronbach’s 

⍺값은 .854로 나타났다.

2.3.2 개인요인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가 개발한 문항 중에

서 자아존중 정도 관련 항목 9문항을 발췌하였다. 자아

존중감은 평균값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 값은 .870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척도는 현재의 고민 및 걱정거리와 관련된 

지표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Yoo 

et al.[19]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는 평

균값이 높을수록 현재 고민과 걱정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 값은 .849로 나타났다.

2.3.3 정서요인

우울감은 Kim et al.[20]이 개발한 문항을 Lee et 

al.[21]이 수정⋅보완한, 우울한 정도와 관계된 항목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우울감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우울감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 

값은 .914로 나타났다.

2.3.4 부모요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님과 학교생활, 나

의 흥미와 적성, 미래직업, 대학 및 삶의 가치관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

는 다문화패널에서 개발한 문항 중에서 5문항을 발췌

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의 소통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자녀 의사

소통 척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 값은 .887로 

나타났다. 방임은 부모양육태도를 묻는 문항 중 방임과 

관련된 7문항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Lee et 

al.[21]가 아동학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평균

값이 높을수록 자녀를 방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임 

변수의 Chronbach’s ⍺값은 .826이다. 

2.3.5 사회환경요인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학업 영역,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연관된 내용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업

영역은 Kim[22]이 개발한 척도 문항 중에서 4문항을 

발췌하고, 교우관계는 Hang & Kim[23]이 수정․보완

한 문항을 다문화패널 연구진이 추가하여 4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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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Jung[24]이 수정․보완한 3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구성

은 전체 11문항이고 평균값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 변수의 

Chronbach’s ⍺값은 .896이다. 다문화 수용성 척도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 수용 정도와 관련된 항목과 

연관된 내용으로 Yang & Jeong이 개발하고 Lee et 

al.[21]이 수정⋅보완한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다문화 

수용성은 평균값이 높을수록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

에도 수용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수용성 

변수의 Chronbach’s ⍺값은 .885이다. 

3. 연구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비율이 48.3%이고 여학생의 비율은 51.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어머

니의 학력은 고졸이 4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전문대졸(2-3년 대학)은 25.7%, 대학교(4년제 이

상) 졸업 이상은 15.7%, 중졸 이하는 10.9% 순으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출신 국가를 보면,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1,146)

Variable Section N %

Gender
Male 554 48.3

Female 592 51.7

Mother’s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125 10.9

High school graduated 544 47.5

Callege graduated 295 25.7

Higher than university 180 15.7

Mother’s 

Nation

China 289 25.2

Japan 424 37.0

Philippines 299 26.1

Other

(Vietnam, Thailand etc.)
134 11.7

Grade 

Satisfaction

Satisfied 458 40.0

Satisfied not at all 688 60.0

Expected 

Education

Below high school 269 23.5

Higher than university 877 76.5

일본이 3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필리핀이 26.1%, 중국(한족, 조선족, 기타)은 25.2%, 

기타(베트남, 태국, 기타)는 11.7% 순으로 나타났다. 다

문화청소년은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

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60.0%,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

은 40.0%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다문화청소년은 희망

하는 학교 졸업 수준을 전문대 이상(76.5%)이라고 응

답했고, 고등학교 이하는 23.5%로 낮은 분포도를 보이

고 있다. 이와함께 어머니의 학력에서 결측이 존재했다.

3.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Table 2 참

조),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의 평균값=3.819, sd=.640,

스트레스의 평균값=2.197, sd=.522, 정서요인인 우울

감의 평균값=1.728, sd=.553으로 나타났다. 부모요인

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평균값=3.627, sd=1.057, 방

임의 평균값=1.731, sd=.506, 사회환경요인인 학교생

활적응의 평균값=3.764, sd=.600, 다문화 수용의 평균

값=3.168, sd=.537, 진로미결정의 평균값= 2.293, 

sd=.681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가장 높은 변수는 개인

요인인 자아존중감이고 가장 낮은 변수는 정서요인인 

우울감이다. 각 변수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과 10

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① 1.56 5.00 3.819 .640 -.193 -.144

② 1.00 4.00 2.197 .522 -.027 -.008

③ 1.00 3.80 1.728 .553 .368 -.436

④ 1.00 4.00 2.385 .726 -.198 -.394

⑤ 1.00 5.00 3.627 
1.05

7 
-.535 -.419

⑥ 1.00 3.57 1.731 .506 .310 -.495

⑦ 1.36 5.00 3.764 .600 -.236 .219

⑧ 1.00 4.00 3.168 .537 -.140 .432

⑨ 1.00 4.00 2.293 .681 .019 -.365

① self-esteem, ② stress, ③ Depression, ④ parent-child 

communication, ⑤ neglect, ⑥ adaptation to school life, ⑦ 

multicultural acceptance, ⑧ Career decision-making

3.3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하고자 하는 도구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보

면(Table 3 참조), 진로미결정은 자아존중감(r=-.314, 

p<.01), 부모-자녀 의사소통(r=-.158 p<.01), 학교생활

적응(r=-.299, p<.01), 다문화 수용(r=-.179, p<.0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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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부(-)적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진로결미

정은 스트레스(r=.197, p<.01), 우울감(r=.247, p<.01), 

방임(r=.186, p<.01)과 모두 정(+)적인 관련성을 보여

주고 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1 　 　 　 　 　 　 　

② -.453*

* 1 　 　 　 　 　 　

③ -.618*

*

.589
** 1

　 　 　 　
　

④ .270**
-.085

**
-.177*

* 1
　 　 　

　

⑤ -.464*

*

.304
**

.376
**

-.296*

* 1
　 　

　

⑥ .536
**

-.324
**

-.439*

*
.267

**
-.347*

* 1 　 　

⑦ .242**
-.075

*
-.109*

*
.113

**
-.259*

*
.297

** 1 　

⑧ -.314*

*

.197
**

.247
**

-.158*

*
.186

**
-.299*

*
-.179

** 1

① self-esteem, ② stress, ③ Depression, ④ parent-child 

communication, ⑤ neglect, ⑥ adaptation to school life, ⑦ 

multicultural acceptance, ⑧ Career decision-making

3.4 다중회귀 분석결과

3.4.1 스트레스, 우울감, 부모방임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인 성별, 모

학력, 학교성적만족도 및 희망 교육수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에 적용한 통제변수는 모두 더비

변수로 처리해 활용하였다. 진로미결정에 부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들의 영향

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Table 4 참조). 

분석결과,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은 

모두 진로미결정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정서요인인 우울감(ß=.202, t=3.730, p<.001)과 부

모요인인 방임(ß=.152 t=3.090, p<.01)은 진로미결정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요인인 스트레는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이 다

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은 우울감이 높으면 자신

의 진로결정을 못하고 미결정 상태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가 진로미결정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3.6%를 보이고 모형의 적합성을 보는 F값은 7.826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다중공

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두 공차한계가 0.1보다 크고 VIF 

값은 3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stimated Model

Variable B ß S.D t

Gender .088 .069 .057 1.524

Mother’s Education 1 .017 .009 .106 .161

Mother’s Education 2 .104 .081 .081 1.281

Mother’s Education 3 .012 .009 .087 .141

Grade Satisfaction -.116 -.050 .103 -1.127

Expected Education .018 .013 .061 .294

stress .253 .202 .068 3.730***

Depression .094 .078 .064 1.460

neglect .194 .152 .063 3.090**

R2
.136

adj. R2 .119

F 7.826***

**p<.01, ***p<.001

3.4.2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수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인 성별, 모

학력, 학교성적만족도 및 희망 교육수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에 적용한 통제변수는 모두 더비

변수로 처리해 활용하였다. 진로미결정에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 사회환경요인들

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Table 5 참조). 

분석결과,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은 

모두 진로미결정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정서요인인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ß=-.239, 

t=3-4.596, p<.001)과 사회환경요인인 학교생활적응

(ß=-.132 t=-2.476, p<.05) 및 다문화 수용(ß=-.189 

t=-4.092, p<.001)은 진로미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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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만, 부모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진로미결정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

년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다

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계수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

으면 자신의 진로결정을 못하고 미결정 상태에서 벗어

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가 진로미

결정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9.4%를 보이고 모형의 적

합성을 보는 F값은 10.7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두 

공차한계가 0.1보다 크고 VIF 값은 3보다 작아 다중공

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stimated Model

Variable B ß S.D t

Gender .048 .038 .055 .875

Mother’s Education 1 -.055 -.028 .103 -.530

Mother’s Education 2 .055 .043 .079 .700

Mother’s Education 3 -.013 -.009 .085 -.156

Grade Satisfaction .029 .012 .102 .279

Expected Education -.056 -.041 .060 -.922

self-esteem -.254 -.239 .055 -4.596***

parent-child
communication -.016 -.025 .028 -.566

adaptation to school life -.143 -.132 .058 -2.476*

multicultural acceptance -.221 -.189 .054 -4.092***

R2 .2194

adj. R2 .176

F 10.710***

**p<.01,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개인, 정서, 

부모, 사회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

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특정 변인만을 선정하여 진로미

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거나[23], 소수의 참여자를 대

상으로 진로미결정 방해요인을 탐색한 경우가 많았다

[24].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이론

적 배경에 근거하여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고 다수의 표

본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첫째,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상태를 낮추는 긍정요인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 예를 들면 다문화청소년은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에 

다른 청소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겸비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들이 방과 후 또는 특활시간에 모의 문화를 소

개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과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활

용해 간단하게 노래, 연극 등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한다.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할수록 

진로미결정 상태는 더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문화청소년들의 내재 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로

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그들이 내포하

고 있는 고민 및 걱정거리 등을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에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

유하고자 한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요법과 

연극, 뮤지컬, 댄스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를 공연까지 승화한다면 다문화청소년의 낮은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자신의 진로

를 결정할 수 있어 진로미결정 상태가 줄어들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정서요인인 우울감이 높아질

수록 자신의 진로 선택을 결정하지 못한 진로미결정 상

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

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을 줄여 진로정책성과 

어떤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정체

성을 확립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군

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진로체험프로그

램을 더욱 활성화되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다문화청소

년의 우울감을 낮출수 있도록 인지치료 집단상담 운영

과 부모 지지 및 담임교사 지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

통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

의 방임은 진로미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교우관계, 학업 및 

교사관계에 적응을 잘하면 진로미결정도 감소된다고 

한 Lee & Kim[2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

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성을 해소하고 진로결정

과 진로정체성을 확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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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또한 부모로부터 방임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부모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정보와 상담교육이 야간이나 주말을 고려한 지원방안

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의 시회환경요인인 학교생활적응

과 다문화 수용이 진로미결정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임을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미결정을 감

소시키기 위해 학교생활적응력과 다문화수용 향상을 

함께 고려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실천적 제언을 살펴 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요인과 정서

요인, 부모요인 및 사회환경요인에 대한 지원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및 부모방임을 낮추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이 더욱 활발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및 부모방임

에 대해 가정이나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

을 갖고 조기 개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

히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진로지도․상담 등 프로그램 운

영 시, 이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및 부모방임을 완화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

여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부모로부터 방임되

는 상황을 감소할 수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다문화청소년

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 선택, 계획, 결

정 등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 및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이 다각도에서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학교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고등

학교 이후 진로 준비 기회를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 지역의 사례관리 팀을 구성하여 진로미결정 

다문화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각 지역사회에 

전문기관과 학교 간의 연계성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및 

통합적 관점을 둔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청

소년의 진로의식과 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

보면, 특정 대상자를 분석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집단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학업중도자까지 포함한 다문화청소

년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

문화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독특한 발달 특성이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년을 구분하고 중도탁자도 포함

하여 그들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학교안에 있는 집단과 학

교 밖에 있는 집단 간의 단계별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의 2017

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횡단연구로 진행되었다. 다문

화청소년의 진로미결정을 포함한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 및 사회환경요인도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

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

어, 어느 한 시점에 국한된 횡단 연구가 보다는 종단연

구를 통해 다각도로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지속적인 시간의 차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개인

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 진로미결성의 추이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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